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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줄기세포란 자기 재생(self renewal)과 특정 세포로의 

분화가 가능한 세포를 말한다. 모든 세포의 근간이 된다

는 뜻에서 간(幹)세포, 줄기세포, 만능세포, stem cell 

이라고도 불린다. 줄기세포는 그들 자신이 체내의 어느 

특정 위치에서도 특정 조직 또는 세포로 정확히 대체할 

수 있는 독특한 특징을 지닌다. 그리고 이들은 특정세포

형태의 전구 세포를 만들 수도 있다. 또한 잠복 형태로 

조직 내에 존재하면서 특정한 상황에서 줄기세포의 활

성으로 늙거나, 죽거나, 혹은 손상된 세포를 대체하여 조

직의 기능을 유지한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일반적

인 치료로는 완치가 어려운 난치성 혈액질환, 면역학적 

질환, 그리고 중추신경계 질환 등에서 줄기세포를 이용

한 치료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괄목한 만한 성과

가 보고되고 있다.  

최근 이비인후과 질환과 관련해서도 줄기세포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난청에 대하여는 

배아줄기세포의 이식을 통해 청각회복과 유모세포의 재

생이 보고되어 향후 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 치료 가능

성을 보여 주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이비인후과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줄기세포 연구와 그 결과들에 대해 소개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줄기세포를 이용한 이비인후과의 난치

성 질환에 대한 세포 치료 임상적 적용과 조직 공학적 기

법을 이용한 조직이나 장기 재생에 대한 가능성을 알아

보고자 한다.  

 

본     론 
 

비과 영역에서의 줄기세포 연구 

비과 영역에서의 줄기세포 연구는 주로 후각과 관련하

여 이에 대한 세포 치료를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 지고 

있다.  

후각상피(olfactory epithelium)는 후각 수용체 신경

원 세포(olfactory receptor neuron)이 있는 신경성 상

피 조직으로, 여기에 존재하는 줄기세포나 전구세포들에 

의해 일생 동안 지속적인 후각 수용체 신경원 세포의 

재생이 이루어 지게 된다. 이러한 후각상피는 태아의 중

추신경계를 이루는 신경 상피와 유사하며 두개강 내에 

존재하는 신경 줄기세포나 전구세포들에 비해 접근이 

용이해서 자가 세포치료(autologus cell therapy)를 위

한 효과적인 신경세포 공여부위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

고, 인체의 발달과 성체신경계통의 재생에 대한 줄기세

포 활동과 역할, 신경발생을 조절하는 내외적 인자들의 

작용을 연구하는 훌륭한 모델로 이용되고 있다.1,2) 

설치류 후각상피 줄기세포에 대한 연구에서, 후각상피

의 기저부위에 위치하는 줄기세포들이 느리게 분열을 진

행하여 이 부위 줄기세포의 수를 유지하고, 후각 수용체 

교신저자：박경호, 137-701 서울 서초구 반포동 505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강남성모병원 이비인후과학교실 
전화：(02) 590-4933·전송：(02) 595-1354 
E-mail：khpent@catholic.ac.kr 



 
 
 
 
 
 
 
 
J Clinical Otolaryngol 2008;19:259-266 

 260

신경원으로 분화하는 전이 증폭 전구세포(transit ampli-
fying progenitors；Mash1-expressing progenitor, 

Ngn1-expressing immediate neuronal precursor)로 

분화하여 이들 전이 증폭 전구세포의 수를 유지한다고 

알려져 있다(Figs. 1 and 2).1) 이들 줄기세포들은 두 가

지의 신경교세포들인 Sustentacular cell과 Olfactory 

ensheating cell로도 분화할 수 있고, 구형기저세포(glo-
bose basal cell)의 형태로 존재하지만, 세포들의 위치와 

유사분열 활동만으로는 줄기세포를 동정(identification)

할 수 없으며, 줄기세포의 특수한 분자 표지자를 이용한 

방법으로 구별할 수 있다(Figs. 1 and 2).1) 수평기저세

포(horizontal basal cell)는 keratin intermediate fi-
laments와 intercellular adhesion molecule(ICAM1)

과 수많은 integrin이 발현되지만 휴지기에 있는 세포로 

신경 줄기세포라기 보다는 높은 분화력을 갖는 세포들

로서 줄기세포들이 후각 수용체 신경원 세포로 분화할 

수 있도록 미세 환경을 조절하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Figs. 1 and 2).1) 그러나, 사람의 후각상피에 위치

하는 세포들은 설치류의 수평기저세포와 구형기저세포

와 같은 형태학적인 구분은 힘들고 이들 두 가지 세포의 

특성을 모두 갖게 된다.3-6)  

Calof 등7)이 포유류 후각 상피의 in vitro 배양 모델을 

연구한 이래 후각 상피 유래 신경줄기세포에 대한 여러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Wolozin 등8)은 사람의 후각 상피

에서 세포를 분리 배양하여 clone을 형성시켰는데, 이 

세포들은 신경전구세포나 줄기세포의 특징인 neuron-

specific enolase, olfactory marker protein, neurofi-
lament, growth associated protein 43에 양성이었으

며, glial fibrillary acidic protein, keratin에 양성인 비

신경성 세포의 특징도 보여 신경정신질환의 병태생리 연

구를 위한 후각 상피 세포 배양의 유용성을 보고하였다. 

Pixley 등9)은 설치류 후각 상피에서 분리한 세포를 이

용한 실험에서 neuron specific tubulin을 이용한 면역

조직화학염색으로 후각 수용체 신경원을 동정하여, 줄기

세포 존재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MacDonald 등10)은 

FGF2가 성인이나 태생기 설치류 후각 상피의 외식편 

배양(explant culture)에서 신경분화를 촉진하는 인자

로 작용한다고 보고하였으며, Gong 등11)은 무혈청 배지

에서 사람과 태생기 설치류 후각상피 유래 세포들을 배

양하여 olfactory marker protein을 표지하는 후각 수

Fig. 1. Scheme of the neuronal differentiation pathway and histological arrangement of cells in mature OE. Neuronal
stem cells give rise to transit amplifying progenitors that express Mash1, followed by immediate neuronal precursors 
(INPs), which express Ngn1. The INP divides and daughter cells differentiate into ORNs, which are distinguished by
NCAM expression. SUS：Sustentacular cells, adjacent to the nasal cavity, ORN：olfactory receptor neuron layers, 
GBC：globose basal cell layer, containing stem cells and committed neuronal progenitors (Mash1+ progenitors and 
Ngn1+INPs), HBC：horizontal basal cell layer, LP：lamina propria, OEC：olfactory ensheathing cells, ON：olfactory 
nerve (axons of ORNs)(Exp Cell Res 2005;306:309-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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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체 신경원으로 분화시켰다. Sicard 등12)은 설치류의 

비중격 후각 상피에서 분리한 세포들을 상피성장인자

(epidermal growth factor)를 포함한 무혈청 배지에서 

배양하여 면역조직화학 염색으로 SUS1 양성인 지지세

포와 keratin 양성인 수평기저세포가 자라는 것을 확인

하였고, 이 세포들을 계대배양하거나 기계적인 자극을 가

한 후에 형태와 면역학적으로 분화를 관찰하였을 때 새

롭게 형성된 양극성 세포들이 S100, Glial fibrillary aci-
dic protein(GFAP-), neural cell adhesion molecule 

(N-CAM+), microtube-associated protein 5(MAP 

5+)에 양성 소견을 보여 후각 수용체 신경원 세포가 

비신경성 전구세포인 keratin 양성 수평기저세포로부터 

분화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무혈청 배지에서 후각상

피의 기저세포와 지지세포를 배양한 실험에서 fibroblast 

growth factor 2(FGF2)는 구형기저세포의 증식을 유

도하고, tumor growth factor beta 2(TGFβ2)는 구형

기저세포가 신경원 세포로 분화되는 것을 촉진하며 pla-
telet derived growth factor(PDGF)는 분화된 신경원

의 생존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며,13) 후각 상피 세포의 

in vitro 배양 시 가해진 기계적인 자극에 의해서도 신경 전

구세포들이 후각 수용체 신경원세포로 분화되어 후각 상

피의 손상에 대한 신경 재생의 기전으로 설명될 수 있다.4)  

내시경하에서 상비갑개에 있는 점막을 생검하는 방법

이 가장 효율적으로 신경 전구세포나 줄기세포를 분리해

내는 방법으로 공여자의 후각 손상없이 안전하게 시행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으며,14) Viktorov 등15)은 

사람 후각상피의 일차 단층배양에서 anti-nestin anti-
body에 반응하는 줄기세포를 확인하였고, 혈청함유 배

지에서 신경성장인자인 FGF2와 NGF(nerve growth 

factor)를 첨가하여 배양했을 때 신경구(neurosphere) 

형성을 관찰하였는데, 신경구에서 분리한 세포들을 NGF 

없이 장기간 배양해도 분화된 신경원으로 분화되는 것

을 관찰하여 줄기세포에서 분화된 신경교세포에서 분비

되는 성장인자에 의해 후각 수용체 신경원이 분화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후각 줄기세포나 전구세포들을 

성장인자로 자극하면서 부유구(free-floating sphere) 

형태로 배양하면 후각 상피 줄기세포나 전구세포의 내

재적인 성질로 인해 증식이 매우 느려 이러한 한계를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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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 model of the OE neural stem cell and its derivatives, plus the extrinsic factors that regulate stem and pro-
genitor cells within the OE microenvironment. Stem cells self-renew and also give rise to Mash+ progenitors, which will 
eventually give rise to ORNs, through an INP stage (neuronal fate). OE stem cells may also give rise to SUS and OEC 
cell lineages (glial fates). HBCs may be an important part of the OE stem cell niche, creating a neurogenic environ-
ment for the adjacent basal layer where stem cells reside. Signaling molecules (both proneurogenic and antineu-
rogenic) are found in different regions：GDF11, Fst, FGF2, and BMP4 found throughout OE；FGF8, BMP7, EGF, and 
TGF-α in the basal compartment；Fst, BMP7, BMP4, BMP2, and noggin in the LP and/or developing nasal bone 
(NB)(Exp Cell Res 2005;306:309-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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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하는 것이 향후 신경 줄기세포의 공급원으로서 후각 

상피의 이용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4) 

 

두경부 영역에서의 줄기세포 연구 

두경부 영역에서의 줄기세포 연구는 두경부암과 관련

한 종양줄기세포(cancer stem cell) 연구와 이를 이용

한 치료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와 함께 두경부에 존

재하는 성체줄기세포 그리고 두경부 수술 후의 조직 재

건과 관련된 조직 재생을 위한 줄기세포 연구가 이루어

지고 있다.  

 

성대 줄기세포에 대한 연구 

Kanemaru 등16)은 골수유래 중배엽줄기세포를 형광

물질로 표시한 뒤 1% hydrochloric acid atecollagen과 

함께 성대에 주사하고 2개월 후에도 형광 물질로 표시

된 다량의 중배엽줄기세포가 존재하는 것을 관찰하여 주

사된 중배엽줄기세포가 증식하여 조직재생에 관여한다

고 보고하여 성대 질환에 자가줄기세포 치료의 가능성

을 보고하였고, 많은 수의 줄기세포나 전구 세포들이 포

함되어 있는 side population cell(SP cell)이 성대 내에 

존재하는 것이 밝혀졌으며,17) 후두근육에서 분리한 근육 

줄기세포가 대둔근에서 분리한 체근육 줄기세포보다 증

식 정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성대에 위치하는 근

육줄기세포를 이용한 성대 재생에 대한 연구가 시도되

고 있다.18) 

 

Cancer stem cells in head & neck cancer 

종양줄기세포(cancer stem cell, CSC)은 종양세포의 

아집단(subpopulation) 중에서 줄기세포와 같은 특징을 

가지는 세포군들은 지칭하며, 종양을 형성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종양 내 이러한 줄기세포로 인해 일반적인 

항암치료에도 불구하고 재발과 전이를 일으켜 새로운 종

양을 형성한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종양줄기세포를 

목표로 하는 치료를 개발하여 특히 전이성 암에서의 생

존율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지

고 있다(Fig. 3). 

최근에는 두경부 편평상피암에서도 종양줄기세포가 

분리되어 보고되었고, 유용한 표지자(surface marker)

가 제시되었다. 그러나 종양 형성과정에서의 분자 수준

에서의 기전과 종양줄기세포에 대한 표지자 확인과 세포 

수준의 치료를 위한 기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19,20) 

 

두경부 영역의 조직 공학과 재생의학 

두경부암 수술 후의 장애나 선천적인 장애가 있는 경

우 가장 좋은 치료방법은 자가 조직의 이식을 이용해 재

건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여부의 한계로 그 결과들은 제

한적이다. 그래서 줄기세포와 조직 공학, 유전자 치료를 

이용한 재생의학적 방법을 통해 수술 후 혹은 선천적 장

애에서의 그 이용이 기대되고 있다.  

특히 피부, 골 조직, 연골을 이용한 연구와 임상적 적

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큰 성과를 거두

고 있는 있는데 그 예로서 선천성 이개 결손에서의 이개 

재건, 기관 연골의 재건 그리고 조직 공학적 지지체를 이

용한 하악골 재건 등이 보고되고 있다.21,22) 이와 함께 

두경부암에서의 방사선 치료 후의 발생한 구강 건조의 치

료를 위해 줄기세포, 성장인자, 그리고 유전자 치료 방법

을 이용한 침샘의 기능적 재건도 시도되어지고 있다.23) 

 

이과 영역에서의 줄기세포 연구 

이과적 줄기세포 연구는 주로 난청에 대한 세포 치료

와 관련하여 줄기세포의 이식과 유전자 치료, 그리고 고

막과 내이에 존재하는 내재줄기세포(somatic stem cell)

Cancer stem cell 
specific therapy 

Tumor 
regression 

Tumor relapse Conventional 
cancer therapy 

Fig. 3. Conventional chemotherapies kill differentiated
or differentiating cells, which form the bulk of the tumor
but are unable to generate new cells. A population of
cancer stem cells, which gave rise to it, could remain
untouched and cause a relapse of the disease. By sel-
ectively targeting cancer stem cells, tumors will regress
without relap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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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연구와 이를 이용한 세포 치료 연구가 큰 줄기

를 차지하고 있다.24) 줄기세포를 이용한 조직 공학적 연

구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개 재건을 위한 연골 형성 

등에 관한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Somatic stem cell in the ear 

포유류에서 후천적으로 발생한 난청은 와우에서 일어

난 감각세포의 비가역적 소실에 의하며 난청에 의한 장

애는 영구적이라 알려져 있다. 반면 손상된 전정 기관에

서는 일부지만 새로운 유모세포의 재생이 일어난다고 알

려졌다. 그러나 일련의 연구에서 전정기관 외에 청각 기

관에서도 줄기세포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Li 등25)은 평형기관인 난형낭반의 감각신경세포층에

서 줄기세포가 존재함을 처음으로 증명하였다. 이들 줄

기세포들은 다른 줄기세포와 같이 자가 재생(self-rene-
wal)이 가능하였고, 또한 특정 세포로의 분화 능력을 가

진 구(sphere)를 형성하였고 유모세포로도 분화가 되

었다. 이와 함께 in vitro와 in vivo 실험에서 외배엽인 

신경세포뿐만이 아니라 심장, 간, 신장 등의 내배엽 및 

근육과 같은 중배엽 기원의 세포로도 분화가 가능하였

다. 이는 난형낭반에서 분리한 줄기세포가 다잠재능성(pl-
uripotent)을 가졌으며배양 조건에 따라 다양한 세포로

의 분화를 유도할 수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Malgrange 등26)과 Wang 등27)은 갓 태어난 rat (P0)

의 organ of Corti에서 성체줄기세포를 분리 배양하여 

보고하였다. 이들은 줄기세포의 표지자 중의 하나인 ne-
stin에 양성 반응을 보이는 otosphere를 형성하였고, 

myosin VIIA 양성인 유모세포와 p27(KIP1) 양성인 

supporting cell로 분화되는 것을 관찰하였다. 이들 연

구는 postnatal organ of Corti에 줄기세포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한 것이며, 이로부터 유모세포와 supporting 

cell의 재생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어 와우의 재생 

능력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출생 후 시간 경과에 

따라 그 수가 점차 감소하며 일정 시기 이후에는 발현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28)  

Helge Rask-Andersen29)와 Bostrom 등30)은 기니

아 피그와 인간의 와우신경절(spiral ganglion)에서 특

이적인 신경원세포와 신경교세포로 분화될 수 있는 신

경줄기세포를 분리 배양하는데 성공하였다. 배양 과정에

서 얻어진 신경줄기세포는 신경구(neurosphere)의 형

태를 가지고 있었으며, 줄기세포의 표지자인 nestin과 

BrdU에 양성 반응을 보였다. 내이 특이적인 신경원세포

(neuron)와 신경교세포(Schwann cell)로 분화되는 것

을 형광면역화학검사 등을 통해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

들 분화된 세포들은 신경절 형태의 신경세포군을 형성

함을 video microscope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내이의 청각기관과 전정기관에는 제한된 수

와 능력을 가지지만 내재된 성체줄기세포가 존재한다. 

이 줄기세포는 출생 후 점진적으로 소실된다는 점과 손

상된 조직에서 제한된 회복을 보이지만 이를 이용하여 

세포 재생과 기능적 회복을 시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최근 저자는 내이의 감각기관 외에 기니아 피그의 고

막에서도 성체신경줄기세포를 분리 배양하여 보고하였

고, 이 역시 신경세포들로 분화가 가능하였으며 자기 재

생이 가능하였다(Fig. 4).31) 시료의 채취가 어렵고 사람

에게 줄기세포 연구를 위해 실제로 적용하기에는 많은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내이 기관보다 손쉽게 줄기세포

를 얻을 수 있으며 면역학적으로도 유리한 자가 고막을 

이용한 세포치료 연구가 기대되며, 이러한 고막에서의 줄

기세포 분리 배양은 향후 임상적으로도 매우 유용한 줄

A B 

C D 

Fig. 4. Cultured cells from guinea pig tympanic mem-
brane after 3 passages in neurosphere medium (×200).
Bromodeoxyuridine (BrdU, red, A) & nestin (green, B) st-
aining for neurospheres. Nuclear staining by 4,6-diamid-
ino-2-phenylindole (DAPI) in blue (C), Neurosphere co-
expressed both markers, BrdU and nestin (merged,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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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세포의 공급원이 되어줄 것으로 생각된다.  

 

난청에 대한 줄기세포치료 연구 

줄기세포를 이용한 난청에 대한 치료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한 연구에서는 

이식 후 청각학적 기능 회복이 보고되고 있다. 그리고 앞

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내이에 존재하는 성체줄기세포에 

대한 연구와 성체신경줄기세포, 그리고 골수의 간엽줄기

세포를 이용한 임상 연구가 활발하다.  

먼저 중추신경계의 해마의 치상핵 이나 뇌실 주위에서 

분리한 성체신경줄기세포를 이용하여 난청 동물 모델에 

시행한 이식 실험에서 이식된 줄기세포가 감각상피층과 

와우신경절 등에서 생착되었고, 생착 부위에 특이적인 세

포로 분화됨을 확인하였다.32,33) 그러나 실제적으로 중

추신경계에서 줄기세포를 얻기가 어렵다는 문제와 동종

세포 이식의 경우 면역학적 거부 반응 등의 문제가 있어 

임상적으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골수에 존재하는 간엽줄기세포가 중배엽성의 세포뿐만

이 아니라 외배엽인 신경세포로 분화될 수 있음이 밝혀

져 난청환자에 대한 치료 연구에 이용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34,35) 난청 동물 모델에서 와우 내에 이식된 골수 

간엽줄기세포는 와우의 다양한 부위 즉 scala tympani, 

scala vestibuli, spiral ligament, stria vascularis, mo-
diolus, spiral ganglion, 와우 신경 등에 생착 되었으며, 

일부 생존된 세포들은 신경원세포와 신경교세포 특이 표

지자가 발현되어 이들이 기관 특이적인 신경 세포로 분

화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자가 간엽줄기세

포의 생존과 이동 그리고 분화는 각종 내이 질환에서 치

료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36) 

또한 최근의 일부 연구 결과에서는 골수의 조혈모세포

도 그 자체의 paracrine effect를 통해서 허혈성 손상을 

입은 와우에 대해 유모세포 괴사를 방지할 수 있다는 

논문이 발표되어 조혈모세포가 난청에 대한 새로운 세

포치료의 연구 대상으로 부각되었다.37)  

배아 줄기세포를 이용한 난청에 대한 세포치료 연구

는 Li 등과 Ito 등에 의해 많은 연구 성과가 보고되었다. 

Li 등은 쥐 수정란의 배아줄기세포로부터 내이 전구세

포(inner ear progenitor cell)로 분화시키고 이로부터 

내이에 특이적인 신경세포와 유모세포로 분화시키는데 

성공하여 이를 보고하였다.38) 이들 전구세포와 분화된 

세포들은 발생 과정 중에 나타나는 내이 유모세포 특이 

표지 유전자(hair cell specific marker gene)를 가지고 

있었고, 유모세포의 특징적인 표지자인 transcription fa-
ctor Math 1(murine atonal homologue 1)과 유모세포

의 발생과 성숙, 유지에 필요한 Brn3.1이 발현되었다. 

그리고 유모세포의 구조와 관계된 단백질인 myosin VIIA, 

parvalbumin 3, espin 등도 발현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들은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하여 유모세포의 재생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와 함께 Ito 등39)

은 배아의 뇌 조직(해마, hippocampus)으로부터 신경

줄기세포를 분리, 배양하여 이들을 실험적으로 난청 동

물 모델에 주입하여 신경세포의 재생과 줄기세포의 생

착을 확인하고, 이들로부터 내이 특이적인 세포들로 분

화됨을 확인하여, 배아로부터 얻은 중추신경계의 신경줄

기세포가 내이 내에서 유모세포로 분화할 수 있음을 확

인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유모세포의 재생과 함께 와우신경절(spiral 

ganglion) 내의 신경원세포의 재생이 난청에 대한 세포 

치료 연구에 있어 중요한 목표가 될 수 있다. 배아줄기세

포로부터 얻은 신경줄기세포를 이용한 이식 실험에서 이

식된 줄기세포가 와우신경절에 생착되며, 이렇게 생착된 

줄기세포들은 신경원세포와 신경교세포(Schwann cell)

로 분화됨이 증명되었다.40) 그리고 이들 세포들에서 신

경성장인자의 발현이 증가됨이 확인되었으며, 이와 같은 

신경줄기세포 이식에 의한 와우의 기능적 회복은 신경

원세포의 증가에 기인할 수도 있으나 신경교세포에 의

한 신경성장인자(neurotrophic factor) 분비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41) 실제로 신경원세포의 

생존과 성장에 있어 신경교세포의 존재가 필수적이며 이

들로부터 분비되는 신경성장인자가 신경 자체의 활성화

와 기능적 유지에 필수적이다.  

따라서 줄기세포의 이식에 따른 해부학적 세포 재생과 

기능적 회복은 줄기세포 자체의 생착과 내이 특이적인 

세포로의 분화, 그리고 세포 융합(fusion)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이와 함께 줄기세포 자체와 분화된 세포에 

의한 지속적인 신경성장인자의 국소적 공급으로 줄기세

포 이식에 따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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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최근 이비인후과 영역에서도 줄기세포를 이용한 난치

성 질환의 치료를 위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있으며 일

부에서는 임상 적용을 위한 단계에 도달하였다. 향후 기

존의 치료법에 더하여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가 환자

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를 사람에

게 적용하기에는 해결해야 할 많은 장애물이 남아있다. 

이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며, 치료에 따른 

기능적, 해부학적 치료 결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

는 방법의 개발도 필요하다. 또한 줄기세포 치료에 따른 

부작용과 합병증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

하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가 이

루어질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시

급히 이루어져야 하며, 배아줄기세포와 관련해서는 윤리

적인 문제의 동의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중심 단어：이비인후과·줄기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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